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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대한기대감은주관적행복에영향을미치는가?*

대학생·대학원생의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측정 분석

Does the expectation of travel affect subjective well-being?: Measurement and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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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많은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여행이며, 이와 같은 여행은 그들의 삶의 만족과 주

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도 여행의 기대감은 여행 전ㆍ중ㆍ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

이며, 여행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행 전의 기대감과 여행 후의

성과 인식과 행복 간의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표현 가능한 생리지표를 활용하여 심리지

표인 행복을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하고 측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는 7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

으로 1박 2일 간의 여행을 다녀오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주관적 행복과 심박변이도 간의 관계는 양

(+)의 상관관계로 서로 유의한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리변수인 기대감과 생리변수인 심박변이도 사이의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여행 전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여행 후 행복감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심리변수인 기대감과 여행 후 성과 인식, 주관적 행복 사이에도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여행전의기대보다여행후성과를긍정적으로인식하며, 이를 통해 여행후행복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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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행 현장에서 심리 및 생리적 변수의 측정을 통해 생리-심리 지표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확인하여 생리지표를 활용한 심리지표의 객관적인 측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여행을 통한 심리적 회복의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기대감, 성과 인식, 주관적 행복, 심박변이도, 기대불일치

ABSTRACT: Travel is one of the many activities that bring happiness to people, and such trave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 being. Among them, the expectation of 

travel is an important part that affect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trip,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subjective well being and satisfaction of the tra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ations before the trip and the expected performance 

and happiness after the trip. Also it is intended to verify whether happiness, which is a psychological 

indicator, can be expressed and measured as an objective indicator by using objective physiological 

indicators. Therefore, the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on 74 study participants who traveled 

for 1 night and 2 days, an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 

being and heart rate vari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and significant. In addition, a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ship was derived between expectations and heart rate variability.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relationship was also derived between the psychological variables of expectation, expected performance, 

and subjective well be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minimizes information distortion by 

measuring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variables at the travel site, and confirms the possibility of 

objectiv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indicators using physiological indicators by confirming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indicators. 

Key words： Expectations, Perceived performance, Subjective well-being, Heart rate variability, 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

Ⅰ. 서 론

UN산하의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에서 발표한 <2021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95개국 중 50위를 차지

하였다(Helliwell et al., 2021). 또한 2018년

부터 2020까지의 평균적인 OECD 국가행복지

수에서한국은 37개의 OECD 국가 중 35위, 전

체 149개의 조사대상국 중 62위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에 속한다

(KDI경제정보센터, 2021). 행복이란 개인이

자신의전반적인삶에대해호의적으로평가하는

정도이며(Veenhoven, 1991),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이자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행복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은 사람들이 추구

하는 삶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권리이기에 중요하다. 그

렇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활동 중에서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행이다. 다양한 관

광경험을 통해 얻는 즐거운 감정과 의미, 여행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과 진정성의 경험 등은 행복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행에서 얻은 만족

감은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39

다(서용석 외, 2010; 윤혜진, 정광민, 2018;

조한나, 최지호, 2020).

여행은 실제로 여행활동을 통해서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행복에영향을미친다. 미국의 “Let’s Go There”

연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

가 여행을 하는 것보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답하였다(Gielan, 2020). 여

행은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기

대감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여행

전 기대감은 여행에 대한 부푼 심리, 여행 후 느

끼게 될 심리상태의 예측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여행 전부터 여행 중과 여행 후까지 여행의 전

과정에서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다(권장욱, 2017). 여행 전의 감정에 대

한 연구에서 여행을 떠난다는 기대는 실제 경험

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행복감이 오래 지

속되는 여행의 특성으로 여행 전의 설레임(기대

감)이 제시되었다(권장욱, 이훈, 2016; Van

Boven & Ashworth, 2007; Wirtz et al.,

2003). 즉, 여행 전 기대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여행 전의 기대감은 여행자

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권장욱,

2017; Gilbert & Abdullah, 2004; Hagger &

Murray, 2009).

기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점이 중요하

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기대와 성과 측정이 사

후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시점상 발생하는 차

이로정보가왜곡될수있다(김영길, 최웅, 2015;

서헌, 박정숙, 2019; 신동식, 2009; 윤설민,

2015; Ye et al., 2019). 행복을측정하는방식

또한 대부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억을 통한

회상에 의존하고 있어 체험 시점의 행복도를 측

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측정의 왜곡을 감

소시키고시점별측정을가능하게만드는대안지

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리적 지표인 심

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생

리적인건강뿐만아니라심리적인상태를반영할

수 있어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객관적으로 표현

하는 대안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서수경, 2007;

이새롬 외, 2021; Tan et al.,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여행에 대한 사전 기대감이

행복에미치는영향을객관적으로측정하고자한

다. 이를 위해 생리지표인 심박변이도(HRV)를

활용하여과학적으로주관적인감정상태를측정

하고자 한다. 또한 연속되는 여행 경험 과정 속

에서기대감이지속적으로주관적행복감에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거쳐, 1박 2일

간 자연 아웃도어 여행을 떠난 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사전 설문조사, 여행 현장 간편조사 및 여

행 중 웨어러블 심박 기기를 활용하여 심박변이

도(HRV)측정을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행에서 행복과 기대감(happiness

and expectation)

행복에 이르는 것은 다양한 과정과 그 결과의

총합이다(Van Boven & Gilovich, 2003). 상

당히 오랜 시간 철학자들 사이에서 ‘행복’이 무엇

인지를 정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행

복을 바라보는 철학적인 관점은 크게 헤도니즘

(hedonism)과 유다이모니즘(eudaimonism)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티포스

(Aristippus)는 헤도니즘을 고통이 없는 최대

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리

스토텔레스(Aristotle)는 유다이모니즘을 행복은

최고선(the chief good)이며 인간의삶에서궁극

적인목적이라주장하였다(Smith &Diekmann,

2017). 오늘날 헤도니즘은 행복을 총체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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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행 기대감과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결과

안수현 외(2021)
사전 기대는 지각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대가 높을수록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Bryant and Veroff(2007)
여행 전부터 설레임을 느끼며 여행을 기대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낌.

Chen et al.(2016)

Neal et al.(1999)
관광에 대한 기대와 만족은 행복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Gilbert and Abdullah(2002)
여행에 대한 사전 기대는휴가기간동안의행복과 쾌락수준의 향상에영향을

미침.

권장욱(2017)
여행 전 기대가 여행 후 주관적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여행 전 기대는 주관적 행복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남윤정(2017)
관광 전 단계에서 관광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소비 행복과 주관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Nawijin et al.(2010) 휴가 여행에 대한 기대가 관광자의 여행 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에서 비교적 단기적 경험으로 바라보며, 유다이

모니즘은 행복을 자아실현과 성장, 의미 있는 삶

에서 얻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의 행복을 의미한

다(Huta & Ryan, 2010; Huta &Waterman,

2014).

일반적으로 여행과 관광분야는 행복을 주관적

으로평가하는쾌락주의적관점에서접근하고있

다. 또한 여행은 사람들에게 높은 쾌락적 행복감

을 주는 단일행동 중 하나이다(Diener et al.,

1997; Nicolao et al., 2009). 이러한 행복감

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 여행 전의 기대는 여행의 전반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여행 후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

다(고은지외, 2017; 안수현외, 2021; Nawijin

et al., 2010).

Larsen(2007)은 여행은 특정 이벤트에 참여

하여형성된추억을모으는것으로, 여행은 ‘여행

전 기대로 설레는 과정, 여행에 참여하는 과정,

여행을 기억하는 과정’, 총 3단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여행 전 기대감은

여행에 대한 부푼 심리, 여행 후 느끼게 될 심리

상태의예측으로설명할수있다(권장욱, 2017).

기대는 관광자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영향을 준다. 여행에서 기대감은 여행 전부

터 행복 수준을 상승시키고, 여행 후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대 불일치 이론을 통하여 태도

변화의 측정이 가능하다(고은지 외, 2017; 류시

영, 2008). 휴가 여행에 대한 기대는 여행 전부

터 관광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사전의 기대

감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사전 행복감과 휴

가를 보내는 동안의 쾌락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것을알수있었다(Gilbert & Abdullah,

2002; Nawijin et al., 2010).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행 전부터 설레임을 느끼

고 여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들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안수현 외,

2021; Bryant & Veroff, 2007; Chen et al.,

2016; Neal et al., 1999).

기존 연구에 의하면, 기대는 단순히 여행 종료

시점의 행복 지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경험의연속선상에서행복변수에영향을미

친다. 권장욱 (2017)의 연구에서는 여행 전 기

대가 여행 후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여행 전 기대가 행복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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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행 시작 전부터 즐

거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즐거움은 여행 후 만족

이나 긍정적인 감정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남윤정 (2017)은 관광 전, 중, 후 단계별로 구

분하여관광자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관광가치

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관광 전 단계에서

관광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소비 행복과

주관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기대감과 행복의 관계를 단발적인 시점이 아

닌연속적인선상에서영향관계로이해하는과정

이 필요하다(<표 1> 참고).

1) 기대

기대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림’이며, 어떠한 것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길 기다리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 기대는 미래의 사건

이나 상태에 대해 예측하고 믿음을 형성하는 개

인의 능력이다(Maddux, 1999). Olson and

Dover (1976)는 기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대를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태도’, ‘제품에 대

한소비자의사용전신뢰’로 정의 내렸다(박상준,

김현철, 2003). Vroom (1964)은 기대이론을

제시하며기대를행동과결과의연결고리로보았

다(Miner, 2005). Cardozo (1965)는 기대가

상품을평가함에있어기준이된다고언급하였으

며, 임주연 (2002)은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사건이일어날것이라

규정한 개연성으로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

을 기반으로 ‘기대는 사용 전 제품 또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신뢰가 형성되고,

고대하며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권장

욱, 2017).

일반적으로 기대는 다양한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Miller (1977)는 기대를 예측적 기대

(expected expectation), 이상적 기대(ideal

expectation), 최소허용기대(minimumtolerable

expectation), 공정한기대(equitable expectation)

로 구분하였으며(임주연, 2002), Santos and

Boote (2003)는규범적기대(normative expect-

ation), 예측적 기대(perdictive expectation),

바람적 기대(desired expectation), 한계 기대

(minimum tolerable expectation) 등으로

구분하였다(남윤정, 2017). 공통적으로 언급되

고 있는 예측적 기대는 향후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를 의미

하며, 마케팅, 관광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다(남윤정, 2017). 특히 관광 연구에서 여

행 전 형성되는 관광자의 예측적 기대는 관광자

향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다(임

주연, 2002).

기대와 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

대 불일치 이론이 있다. 기대불일치 이론은 만족

의 형성 과정과 선행 요인에 초점을 맞춰 만족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구철모 외, 2008;

Assael, 1992; Oliver, 1980). 상품이나 서비

스 경험 전의 사전 기대와 구매 후 성과를 비교

한 결과, 기대와 성과 사이의 차이 정도가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작용하는 과정을 평

가하는 것이다(정현승, 2004; Oliver, 1980).

구체적으로 기대 불일치 이론은 기대와 성과, 불

일치와 만족으로 구성된다. 성과와 기대간의 차

이는 긍정적 불일치, 단순일치, 부정적 불일치 3

가지로 구분된다. 성과가 기대보다 좋을 때에는

긍정적 불일치(positive disconfirmation), 성과

와기대가일치할때에는단순일치(confirmation),

성과가 기대에 비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적

불일치(negative disconfirmation)를 경험하

게 된다(Chiu et al., 2005; Oliver, 1980).

일반적으로 기대 불일치 개념은 성과가 기대

보다 좋지 못하거나 음의 방향으로 불만족을 느

끼는 부정적 불일치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높은 결과의 상승으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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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도 발생할 수 있다. Oliver and Burke

(1999)는 새로운 레스토랑 다이닝 경험에 대한

기대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기대-성과 비교와

성과 판단을 통하여 긍정적 불일치가 만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ui et al.

(2007)은 기대불일치 모델의 개념과 서비스 질

체계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여행자 그룹의 싱가

포르 여행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관광자들은 기

대보다 여행 후 성과가 높아 긍정적 불일치가 발

생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Pizam and Milman (1993)의 연구 결과

관광목적지에대한긍정적불일치는여행만족도

를 높이는 예측요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인재, 한상일 (2004)은 관광 만족 형성과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기대는 목적지에 대한 성

과와 만족도 형성에도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여행 전 기대는 여행경험에서 중요하며,

여행 후 느끼는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행

에 대한 기대가 여행 후 긍정적인 감정을 더욱

오래 지속시킨다는 것 역시 선행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Bryant, 2003; Bryant & Veroff,

2007; Tugade & Fredrickson, 2007; Tung

& Ritchie, 2011). 이와 같이 여행에서 기대감

은 관광자의 여행경험을 보다 즐겁게 해주며, 여

행에서기대감은긍정적정서를상승시키는것으

로 나타났다(류시영, 2008; 안수현 외, 2021;

이인재, 한상일, 2004; 정현영, 2018; 허진,

2021; Abraham & Ady, 1993; Bosque &

Martin, 2008).

H1: 여행 전 기대감은 여행 후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 being)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또는그러한상태’로, 학자들은인간이행

복을 바라는 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욕망이자 욕

구라 말한다(Seligman & Royzman, 2003).

행복은 심리학과 사회학, 관광학 등 다양한 학

문에서 다루어지지만, 개념적 정의와 측정 방식

은 다양하다(권장욱, 이훈, 2016; Smith &

Diekmann, 2017).

행복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쾌락

주의적 관점(hedonism)과 자아실현적 관점

(eudaimonism)이 있다. 쾌락주의적 관점의 행

복은비교적단기적인경험을총체적인관점에서

논의하는 반면(Huta & Waterman, 2014),

자아실현적관점의행복은자아를실현하고성장

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서 얻는 것을 의

미하며비교적장기적인방향의행복을의미한다

(Huta & Ryan, 2010). 여행과 관광분야는

일반적으로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에 접근하

는 경향이 있으며, 주관적으로 행복하다는 평가

에 기반하고 있다(정산설 외, 2021; Diener et

al., 1997). 주관적행복(subjective wellbeing)

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인

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은 일상 속에서 깨닫는 삶

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며 정서적 요소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Diener et al., 1991). 이와 같은 주관적 행

복(subjective wellbeing)은 행복과 유사한 의

미로 해석되며 관광 및 여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권장욱, 2017; 남윤정, 2017;

Diener, 1984; Hellen & Saaksjarvi, 2011).

여행은 행복을 이르는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

이다. 관광에서 행복과 여행 사이에는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었다(김수용 외, 2021; 권장욱,

2017; Gilbert & Abdullah, 2004; Sirgy,

Kruger, Lee, & Yu, 2011; Nawjin et al.,

2010). 여행을 통해 경험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정서는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삶의

만족도와전반적인행복에도직접적인영향을주

었다(남윤정, 2017; Neal et al., 1999; Si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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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 74번을 대상으로 측정된 심박 및 심박변이도 자료

<그림 1> 여행 실험의 심박변이도 분석 결과

et al., 2011). 실제 휴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bert &

Abdullah, 2004).

만족과 주관적 행복의 개념이 혼재될 수 있다.

하지만, 만족은 특정한 경험에 있어 종합적인 평

가, 개인적인 만족감으로(임주연, 2002), 경험

에 대한 양적인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행

복은 특정한 경험을 통한 만족과 함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심리상태를 포함한다(Diener

et al., 1997). 따라서 행복은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경험 후 충분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인

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정산설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여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토대

로 느끼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복(happiness)을 Diener (1984)가

제시한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H2: 여행 후 성과 인식은 여행 후 주관적 행

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심박변이도(HRV)와 심리적 상태의

관계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중하나가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이다(최병문, 노규정, 2004). 심박변이도

는 심장박동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속적인 심

장박동 간의 변화 수치로, 하나의 심장주기에서

다음 심장주기 사이에 나타나는 세밀한 변화를

의미한다(한유주, 2020).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 조절된다(우종

민, 2004). 건강하거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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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심박변이도(HRV)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작

용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래프가 매

우 불규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안정한 사람들

의 경우는 변화량이 적고 단순한 편이다(Filaire

et al., 2010; Task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and The North American

Society of Pacing and Electrophysiology,

1996). 즉, 심리가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생리적으로도 건강하여 심박변이도 그래프가 복

잡하고불규칙해지는것(수치가높음)이다. 반면

심리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상태이면 심박변이도

는 변화가 적고 단조로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심박변이도수치가높으면개인의신체적건강과

웰빙이 높으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심박변이도를

활용하여 내적 감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정적

인 감정의 감소를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바

라보고 있다(Tan et al., 2011).

심박변이도(HRV)는 다양한 임상실험에서 사

용하고있다. 심박변이도는예민하게자율신경기

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사용법이 간단하고, 피부

를 관통하여 질병을 진단하지 않는 ‘비침습적 방

법’으로 실험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거부감이

적다(최병문, 노규정, 2004; Le Rolle et al.,

2008; Mancia et al., 1997). 남동현외(2012)

는 공황장애에서의 심박변이도와 우울 및 불안,

긍정심리요인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이새롬 외 (2021)은 심박변이도와 함

께 다양한 생리적,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여 웰니

스 관광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을 연구하였다.

심박변이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법은 시간영

역 분석법과 주파수영역 분석법 2가지로 구분된

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TP(전체 주파수강도, total power), LF(저

주파수 영역, low frequency power), HF(고

주파영역, high frequency power), SDNN

(RR 간격의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tervals) 지표 등을 활용

하고 있다(김원 외, 2005; 이새롬 외, 2021;

Laborde et al., 2011).

심박변이도는 생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

적인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서수경, 2007). 심

박변이도는스트레스나심리상태를잘보여줄수

있는 지표로, 정신의학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김원 외, 2005). 최해연 외 (2010)는

정서표현양가성에서 개인별 차이가 스트레스 상

황에서자율신경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심박

변이도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김철

규 외 (2012)은 피톤치드를 이용한 아로마테라

피가간호학과대학생들이겪는스트레스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피톤치드를 흡입

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

스 점수와 스트레스 증상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

소하였으며, 심박변이도 지표 중 교감신경계 활

성도(normalized LF)와 LF/HF비의 감소, 부

교감신경계 활성도(normalized HF)의 증가라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심박변이도는 심리적 지표인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 심박변이도는 사람들의 감정과 높

은 상관성과 인과를 지니며, 특히 쾌활함, 평온

함, 안전함, 만족 등의 낙관적인 감정과 긍정적

인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Appelhans, &

Luecken, 2006; Duarte, & Pinto-Gouveia,

2017; Geisler et al., 2010; Zhu et al., 2019).

특히 Geisler et al. (2010)는 심박변이도를

독립변수로두고심리적변수들을종속변수로두

어 그들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선행연구에따르면자율신경계는항상성

을 유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사람들

의자율신경계는매우민감하고탄력적이며빠르

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반응한다. 건강한 이

들의 심박변이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불규칙적

인 그래프를 보이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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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심박변이도의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과 삶

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심리적 행복의 향

상과 관련이 있는 반면,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용주, 신창섭, 2015; Kemp et al., 2010;

O’connor et al., 2002).

관광 분야에서 행복의 증진에 대한 효과를 확

인하는데에사후의심리지표나인터뷰중심으로

진행되어 객관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여행 행복의

증진효과를보다객관적으로검증하기위하여생

리적지표인자율신경계의지표를활용할필요가

있다. Ohe et al.(2017)은 산림치유 관광의 생

리적, 심리적 이완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산림

치유의 생리 및 심리적 이완효과가 모두 확인되

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치료 후 3~5일간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리적 지표와 심리

적 지표를 활용하여 농촌 숲 걷기가 도시민들의

심리, 생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한 결과, 삼림지역을 걷는 것이 도시민들에게 단

기적으로 생리, 심리적인 이완효과를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Joung et al., 2020). 4박 5일간

의 온천여행을 한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후 스트레스 지수와 혈압 측정, 타액 및

혈액검사를 진행한 결과 여행 후 스트레스 지수

와 혈압 및 혈중 코르티솔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Maeda et al., 2019).

이 연구는 심박변이도가 다양한 심리를 보여

주는 지표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이감소하고긍정적감정이증가하면

상대적으로행복지각이유의하게높아진다는선

행연구를참고하여(정산설외, 2022; Dishman

et al., 2000; Kemp et al., 2010; Nawjin

et al., 2010), 심박변이도를 통해 감정을 측정

하고 개인의 행복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변수 및 연구 대상

1) 측정 변수 및 측정 변수 도출 방법

이 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척도를

활용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Diener et al.

(1985)의 척도를 활용하였고, 기대는 기존의 주

관적 행복(Diener et al., 1985) 척도를 활용

하여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

였다. 성과 인식에 대한 척도는 선행연구와 같이

기대에 대한 성과의 비교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남윤정, 2017; 안수현 외,

2021; 임주연. 2002). 각 변수의 측정항목은

관광학 분야 교수 1인과 의학 분야 교수 2인, 박

사급 연구자 5인과 관련 이론 전문가 2인의 검

토 후 수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측정항목의

문항 표현을 정교하게 다듬은 후 사용하였다. 또

한 심박변이도지표를활용하여생리적인상태를

확인하고자하였으며, 심리적인상태를확인하는

데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심박변이도 지표인

SDNN과 RMSSD, TP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정도와 자율신경계의 활성

화 정도 등을 의미하는 지표로, 높을수록 심리‧

생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최병

문, 노규정, 2004).

구체적으로 심박변이도는 POLAR Verity 심

박 기기를 활용하여 측정된다. 해당 기기로 1박

2일 여행 실험 기간 동안 초당 심박수(HR,

bpm)를 얻을 수 있다. 측정된 초당 심박데이터

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Kubios 프로

그램을 통해 연구에 활용해야 하는 구간의 심박

변이도 지표를 추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험

후 인터뷰를 통해 연구에 필요 시점을 확인하고,

최소 필요 시간인 5분-10분 간 데이터를 심박수

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초당 심박수 데이터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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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항목 사례수(%)

성별
남성 41(55.4)

여성 33(44.6)

연령대

18-20세 11(14.9)

21-23세 30(40.5)

24-26세 24(32.4)

27-29세 9(12.2)

캠핑여행 유형
물과 숲이 있는 자연 29(39.2)

숲이 있는 자연 45(60.8)

대로 Kubi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심박변이도

지표(SDNN, RMSSD, TP)를 도출하고 분석

에 활용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사전에 심박, 자율신경계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만 30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와 복용 중인 약 여부, 타 실험 연구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총 74명의 연구대상자

를 선정하였다. 1박 2일 여행을 진행하는 심박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코올, 카페인, 약 등의

섭취와격한신체활동을제한하여외적인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 연구에 응답한 74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의 <표2>와같다. 성별은여성이41명(55.4%),

남성이 33명(44.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

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이는 21-23(40.5%)이 높게 나타났다. 캠핑장

유형으로는숲자연이 45명(60.8%), 물과숲자

연이 29명(39.2%)으로 숲 중심의 자연여행지

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2. 데이터 추출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생리심박측

정 방법이 활용되었다. 심리적 변수인 기대감과

주관적 행복은 설문조사로 수집하였으며, 생리

변수인 심박변이도의 경우 참가자가 여행 동안

웨어러블심박기기를착용하여지속적으로연속

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확

인한 연구 참여자들의 여행 출발시간 바로 전에

행복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설문조사와 심박측

정이 수행되었다. 기대감의 경우 사전 인터뷰 시

점과 여행 시작일에 진행되었으며, 생리 변수의

경우 여행을 처음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에서

돌아와일상에서까지약이틀간측정을진행하였

다. 여행 후 인터뷰를 통해 여행에서 가장 좋았

던 시점을 확인하였고, 그 시점에서 심박데이터

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심리적·생리적 변수의 측

정 시점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이 연구는 한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G*Power에서 산출한 결과, 최소 실험 집

단의 수는 41명이 도출 되었다. 만 30세 이하의

대학생과대학원생으로실험참가모집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총 177명의 모집 응답자 중

연구 참여 가능 의사를 밝힌 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 목적

에 적합하게 선정된 대상지를 여행하였다. 도심

을 벗어난 숲 자연 중심의 아웃도어 레크리에이

션장으로 1박 2일간의 여행을 다녀오는 방식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 도출을 위해 빈도분석

과 심리적 지표인 주관적 행복과 생리적 상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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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리·생리 변수들 측정시점지표의

<그림 3> 연구 모형

석, 심리적 지표와 생리적 지표 간 및 심리적 지

표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Ⅳ. 분석 결과

1.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이 연구는 가설 검정 이전에 각 변수의 요인구

조 확인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

으며,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웰빙의 경우 2번 문항, 기대감과 여행 후 성과

인식의 경우 3번과 8번 문항이 타당도를 저해하

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웰빙

척도의 KMO는 0.837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259.464(df=10, p<0.000)이고 누적분산이

73.705%로 나타나 주관적 웰빙 요인의 설명력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감의 KMO 값은

0.803로, Bartlett의 구형성검정결과 227.199

(df=15, p<0.000), 누적분산이 61.824%로

나타났으며, 여행 후 성과 인식의 경우 KMO

값은 0.828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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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 구분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주관적 웰빙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920

.910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바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 .901

나는 내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870

나는 살면서 자주 행복감을 느낀다. .801

나는 스스로를 알고 인생을 잘 이해하고 있다. .793

KMO: 0.83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59.464(p<0.000), Total variance explained(%): 73.705

기대감

자연여행을 할 때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 기대한다. .853

.857

자연여행에 대한 나의 느낌은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 .838

자연여행경험은 행복할 것이라 기대한다. .792

자연여행은 나에게 여러 면에서 보람 있는 일이기를 기대한다. .791

자연여행은 나에게 의미를 주는 여행이기를 기대한다 .781

자연여행은 나를 돌아보는 여행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645

KMO: 0.80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27.199(p<0.000), Total variance explained(%): 61.824

성과 인식

기대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자연여행 경험은 행복했다. .874

.910

기대했던 것보다 자연여행에 대한 나의 느낌은 좋았다. .872

기대했던 것보다 자연여행은 여러 면에서 보람 있는 일이었다. .846

기대했던 것보다 자연여행은 나에게 의미를 주는 여행이었다. .833

기대했던 것보다 자연여행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행이었다. .820

기대했던 것보다 자연여행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해주었다. .820

KMO: 0.82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330.893(p<0.000), Total variance explained(%): 71.346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RMSSD TP SDNN 주관적 행복

RMSSD 1

TP 0.725** 1

SDNN 0.849** 0.883** 1

주관적 행복 0.274* 0.242* 0.197* 1

⁎ p < 0.05. ⁎⁎ p < 0.01. ⁎⁎⁎ p < 0.001

330.893(df=15, p<0.000), 누적분산은71.346%

로 나타나 각 요인의 설명력은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심리적 변수와 생리적 변수의 상관관계

검증

이 연구에서 생리변수인 심박변이도와 심리변

수인 주관적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4> 참고). 주관적 행복과 RMSSD 간의 관

계는 0.274로, 주관적 행복과 TP 간의 관계는

0.242, 주관적 행복과 SDNN 간의 관계는

0.197로 p < 0.05 수준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

다. 즉, 심리적 지표인 주관적 행복이 상승하

면, 생리적 지표인 심박변이도 또한 같이 상승

함을 알 수 있다. 심리변수와 생리변수는 서로

상관성을 가지며 유의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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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심리적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value p

H1 성과 인식
(상수) - 2.569 .012

기대감 .489 4.758 .000

주: R²=.239, F=22.635,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 심리적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value p

H2 주관적 행복
(상수) - 4.390 .000

성과 인식 .464 4.441 .000

주: R²=.215, F=19.718, ⁎ p < 0.05. ⁎⁎ p < 0.01. ⁎⁎⁎ p < 0.001

3. 심리적변수와생리적변수의영향관계검증

이 연구는 심리적 지표인 주관적 행복과 생리

지표인 심박변이도(HRV)를 활용하여 여행의

사전기대감이행복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신의학분야에서는심리적측정변수와

생리적 측정 변수의 관계를 볼 때 추세가 유사한

경우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박선일,

오태호, 2012). 따라서 심리변수간의 회귀분석

과심리변수와생리변수간의회귀분석을진행하여

변수간영향관계의추세를비교하였다. 이에따라

생리적 지표인 심박변이도(HRV)도 또한 행복

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심리변수 간 회귀분석

(1) H1: 여행 전 기대감은 여행 후 성과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대감과 여행 후 성과 인식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해 여행 전 측정한 기대감을 독립변수

로, 여행 후 측정한 성과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

는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5>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여행 후

성과 인식에 대한 기대감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0.239이었으며 모형 적합도는 F값은

22.635, p값은 0.000으로나타났다. 또한두변

인 간의 영향관계를 보면, p<0.001 수준에서 양

의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t-value

가 4.758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행 후 성과 인

식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 관계는 지지되었다. 이

는 여행 참여자들이 여행 전 기대가 높으면 여행

후 기대 결과 역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H2: 여행 후 성과 인식은 여행 후

주관적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과 인식과 주관적 행복 간의 영향관계를 밝

히기 위해서 여행 후 측정한 성과 인식을 독립변

수로, 여행 종료 후 주관적 행복을 종속변수로

하는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를 정리한 <표 6>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주관

적 행복에 대한 성과 인식의 관계 설명력을 나타

내는 R²값은 0.215이었으며 모형 적합도를 나

타내는 F값은 19.718, p값은 0.000으로 나타

났다. 또한 두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보면

p<0.001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으며, t-value가 4.4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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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심리·생리적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value p

H3 RMSSD
(상수) - 24.602 .000

기대감 .266 2.339 .022

주: R²=.071, F=5.470, ⁎ p < 0.05. ⁎⁎ p < 0.01. ⁎⁎⁎ p < 0.001

따라서 주관적 행복에 대한 여행 후 성과 인식의

영향 관계는 지지되었다. 이는 여행 후 기대에

대한 성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주관적 행복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생리․심리변수 간 회귀분석

여행 전부터 설레임을 느끼고 여행을 기대하

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며, 여행에

대한 기대와 만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안수현 외, 2021;

Bryant & Veroff, 2007; Chen et al., 2016;

Neal et al., 1999). 심박변이도는 생리적인 건

강과더불어사람들의심리적인상태를반영하고

있으며(서수경, 2007), 특히 심리지표인 행복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심박변이도 수

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

및 삶의 질이 좋고 심리적 행복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수치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부정적 심리

에놓인것을알수있다(이용주ㆍ신창섭, 2015;

Kemp et al., 2010; O’connor et al., 2002).

또한 심박변이도는 심리적 감정을 측정할 수 있

는 하나의 지표이며(Appelhans, & Luecken,

2006), 심박변이도와 긍정적인 심리 감정 사이

에 유의미한 상관 결과가 도출되었다(Geisler

et al, 2010). Nawjin et al.(2010)은 부정적

인 감정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행복 지각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정신의학에서는 심박변이도를 활용하

여 내적 감정을 파악하며, 부정적인 감정의 감소

를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바라본다(Tan et

al., 2011). 따라서 여행의 기대감 및 성과 인

식을 통해 심리적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면, 생리적인 행복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설명력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타난

다. Cohen(1988)의 기준에 의하면 설명력은

연구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심리-생리 연구 결과는 Cohen(1988)의

기준에 의한 설명력이 낮으나, 오주한, 정석원

(2013)에 따르면 독립변수 개수가 적을수록 결

정계수의값이낮아지기에, 단순회귀분석에는낮

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1) 여행 전 기대감은 RMS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행에 대한 사전적 기대감이 높을수록 여행

후 행복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

하여행복감의생리적지표인 RMSSD(the root

mean square differences of successive

R-R intervals)를 대리변수로 측정하여 두 변

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RMSSD가 높을수

록 건강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행복감도 이와 비

례하기 때문이다(Tan et al., 2011). RMSSD

는 임상적으로 자율신경 활성화를 의미하며, 수

치가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회귀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7>을 살펴보면, 종속변

수인 RMSSD에 대한 기대감의 관계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0.071이었으며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5.470, p값은 0.022로 나타났

다. 또한 두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보면

p<0.001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유의한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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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심리·생리적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value p

H3 SDNN
(상수) - 31.034 .000

기대감 .215 1.870 .066

주: R²=.046, F=3.496,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9> 심리·생리적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value p

H3 TP
(상수) - 77.832 .000

기대감 .236 2.057 .043

주: R²=.056, F=4.233, ⁎ p < 0.05. ⁎⁎ p < 0.01. ⁎⁎⁎ p < 0.001

나타났으며, t-value가 2.339로 나타났다. 따라

서 RMSSD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 관계는 지지

되었다. 이는 여행 전의 기대감이 높을수록 여행

후 행복감의 생리적 지표인 RMSSD 또한 높아

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즉, 여행 전 기대감

이 높을수록 여행 후 생리적 행복 또한 상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여행 전 기대감은 SDN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대감과 생리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

기 위해서 여행 전 측정한 기대감을 독립변수로,

여행 후 측정한 SDNN(the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R-R

intervals)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DNN은 임상적으로 스트레스 저

항도를 의미하며, SDNN의 수치가 높을수록 건

강한 상태이며 행복감 또한 이와 비례하다(Tan

et al., 2011).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8>

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SDNN에 대한 기대감

의 관계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0.046이었

으며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5.470, p

값은 0.022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보면 p<0.001 수준에서 양의 방향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t-value가

1.870로 나타났다. 따라서 SDNN에 대한 기대

감의 영향 관계는 지지 되었다. 이는 여행 전의

기대감이 높을수록 여행 후 행복감의 생리적 지

표인 SDNN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행 전 기대감이 높을수록여행 후생

리적 행복 또한 상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여행 전 기대감은 T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대감과 생리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

기 위해서 여행 전 측정한 기대감을 독립변수로,

여행 후 측정한 TP(total power)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P는 임상적

으로 자율신경 활성화를 의미하며, 수치가 높을

수록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낸다(Tan et al.,

2011).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9>를 살펴

보면, 종속변수인 TP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0.056이었으며 모형

적합도를 의미하는 F값은 4.233, p값은 0.043

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보

면 p<0.001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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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났으며, t-value가 2.057로 나타났

다. 따라서 TP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 관계는 지

지 되었다. 이는 여행 전의 기대감이 높을수록

여행 후 행복감의 생리적 지표인 TP 또한 높아

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즉, 여행 전 기대감

이 높을수록 여행 후 생리적 행복 또한 상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행에 대한 사전 기대

감이 여행 후 주관적인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분석함으로써여행의기대감이행복에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생리적 측정 지표 중 심박변이도를 활용하여 행

복이사람들의감정상태를객관적으로표현하고

측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행의 기대감이 연속되는

여행 경험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리변수인 심박변이도와 심리변수

인 기대감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는 긍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생리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 간

의 회귀관계 또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력이 도

출되었다. 이는 주관적 행복과 생리적 행복인 심

박변이도가같이상승하는것으로서로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변수인 기

대감과 여행 후 성과 인식, 주관적 행복 영향 관

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행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대부분의 참가

자들이 여행 전 일상에 대한 탈출과 힐링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기대가 충족되

었을 때 만족감 및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행 전 기대가 여행 후 만족과 행복

에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들을지지하는결과

라고 할 수 있다(권장욱, 이훈, 2016; 안수현

외, 2021; Bryant & Veroff, 2007; Chen

et al., 2016; Gilbert & Abdullah, 2004;

Hagger &Murray, 2009; Neal et al., 1999;

Tugade & Fredrickson, 2007; Tung &

Ritchie, 201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한 이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변수인 여행 전의 기대감과 여행 후

성과 인식, 여행 후 성과 인식과 여행 후 주관적

행복간의유의미한영향관계를설명하였다는점

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여행 전 기대감

이 상승할수록 여행 후 성과 인식이 상승하며,

여행 후의 성과 인식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 또

한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관광목적지에 대

한 긍정적인 불일치가 여행 만족도에 대하여 상

대적으로 좋은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며 기대보다

여행 후 성과가 높아 긍정적인 불일치가 발생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고 있었다(안수현 외, 2021; 이인재, 한상일,

2004; Abraham & Ady, 1993; Hui et al.,

2007).

둘째, 생리지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행

복을 측정했다는 점이다. 일반적 연구에서는 주

로설문조사나인터뷰에만의존하는한계가있었

다. 이 연구는 의학 분야의 자문을 통해 생리적

지표인심박변이도를활용하여심리적반응을측

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생리적 지표와 심리적 지

표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생리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심박변이도라는 생리

변화를 통해 기존 설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심리변수인 기대감과 행복, 여행 후 성

과인식과심박변이도가여행과정인현장에서측

정되어 보다 시차를 극복하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사후

에 이전 경험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김영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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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2015; 서헌, 박정숙, 2019; 신동식, 2009;

윤설민, 2015; Ye et al., 2019).

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위축된 심리를 회복

하고 행복감을 얻기 위한 여행 장려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인터뷰 결

과, 참가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 거

리두기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취업준비, 학

업과 같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상 속에서

많이 지쳐있고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

황에서일상을벗어나여행을간다는것만으로도

여행 전 높은 기대감을 형성하였다. 통계분석 결

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심리적·생리적 행복감

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여행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 등의 부정적

인 감정을 해소하며, 부정적인 심리가 회복되어

행복감을 촉진시킨다(서용석, 이훈, 2013; 정대

영, 이수진, 2020; 정산설 외, 2021). 따라서

사람들의위축된심리를회복하고행복감을얻을

수 있도록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생리측정을 완전한 실험실

속 연구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행은 공

간을 움직이는 것이고 개인별 다양한 환경과 경

험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일부

통제하였지만여전히개별적환경의다양성과개

인의경험의다양성을포함하고있다. 또한 18-29

세라는 제한된연령층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여행

지 유형 및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연구가 확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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